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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많이 회자되는 책 ‘제 4 차산업혁명’을 쓴 슈밥(Klaus Schwap)은 세상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에 따른 혁신의 시대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환경을 이해하고 혁신을 

지속하지 못하는 기업과 경영자는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져야 기업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복음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진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은 단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한 사역의 성과를 기대하고, 일선의 선교사들은 그런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시간 걸리고 표도 안 나는,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만드는 일보다 구제나 건축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복음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이 일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섬기 

는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 일 

중심이라는 말은 일의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기에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런 것을 열매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사업이 제자를 만드는 사업이고 복음사역의 열매는 제자가 되는 것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자는 일보다 사람을 중시 여길 때, 일의 성과보다 사람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때 만들어진다. 예수님은 어부의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을 

베푸는 일 보다 그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일에 공생애를 바치셨다. 그리고 

그가 키워낸 제자들을 통해 지구촌 인구의 1/3 을 복음으로 정복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사역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혹은 관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본질 상 제자 만드는 사역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기가 아니고 장기 사역이고 

지식이나 돈이나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 사업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줄 때만 효과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희생적인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 내려는 발버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본을 보이려는 자의 성실함과 본 대로 따르려는 자의 

안간힘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피차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일찍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 위임 명령도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는지 

자문해 본다. 

 

 


